
터키의 홈 텍스타일 산업  

– 고급품으로 중국 · 러시아 부유층 개척 

터키(Turkey)에서 가장 큰 홈 텍스타일 견본시(Home Textile 見本市)인 이스

탄불 홈 텍스타일 2008(Istanbul Home Textile 2008 : 약칭 EVTEKS 08)은 이스

탄불 트레이드 페어즈(Istanbul Trade Fairs)의 주최로 2008년 5월 21~25일의 5

일간 개최되었다. EVTEKS 08은 터키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합쳐 약 740개

사가 출품하였으며, 세계로부터 8만 명 이상의 관람자가 방문하였다. 세계에

서 4번째 수출 규모를 자랑하는 터키의 홈 텍스타일 산업은 가장 주된 시장

으로 되어 있는 구미(歐美)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게 되자, 한 단계 높은 상

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 고급품을 무기로, 부유층이 커지고 있

는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새로운 수출 시장을 넓혀나가려 하고 있다. 창조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기백이 넘치는 터키의 홈 텍스타일 산업의 현상을 알

아본다. 

 ◎ 러시아 · 중국의 부유층에게 고급 제품으로 수출 공세 

터키에는 약 1,500개사의 홈 텍스타일 관련 기업이 있는데 ‘제 14회 이스

탄불 홈 텍스타일 전(展)(EVTEKS 08)에는 약 반수 정도가 출품하였으며, 주

요 전시품인 커튼이나 의자 커버 천, 베드 리넨(bed linen)을 중심으로 배스

(bath)/테이블(table) 리넨 등 최신의 홈 텍스타일을 내놓고 있으며, EU에서도 

독일의 하임 텍스타일 전시회(Home <Heim> Textile  展示會)의 다음 가는 규

모와 질의 높이를 자랑하는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커튼 분야에서는 하임 텍

스타일로부터 EVTEKS로 전시장을 옮기는 유럽 기업도 늘고 있다고 한다. 



EVTEKS에서는 중심이 되는 수출 대상인 구미 시장을 염두에 둔, 장식성이 

높고 럭셔리(luxury)하고 엘레강트(elegant)한 상품들이 전시되었다. 레이스

(lace)나 자수(刺繡 : embroidery), 스팽글(spangle : 무대 의상의 반짝이는 금은

박의 장식), 비주(佛 : bijou : 구슬, 보석) 등을 넉넉하게 사용하여, 광택감이나 

선명한 밝은 색이 눈에 띄었다. 이와 같은 테이스트(Taste)에는 러시아나 중

국의 부유층에게 스테이터스감(Status感 : 社會的 地住感)이 있다고 한다. 

 ◎ 터키는 세계 홈 텍스타일의 최고 중심으로 

터키의 수출 산업에서 섬유 산업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텍스타일과 

어패럴을 합친 2007년의 수출액은 약 230억 달러에 이른다. 그 중에서 홈 텍

스타일 관련 기업은 1,500개사 정도 되며,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강하다고 자

신을 갖고 있다. 

중국 제품의 영향은, 2005년에 구미의 섬유 제품 수입 쿼터(輸入 quota) 제

도가 철폐된 후로, 주력으로 되어 있는 구미 시장에서 중국 제품에 압박되던 

시기도 있었으나, 품질이나 납기 문제 등으로 다시 쿼터 제품이 중국 제품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우수한 디자인이나 품질,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 

한 단계 위로 제안력을 높이고 있다. 이는 세계의 유력한 기업이 출품하는 

EVTEKS가 보여준 역할이 컸다. 이러할수록 더욱 레벨(level)을 올리도록 하

겠다. 

이번에도 250개사의 중국 기업이 EVKEKS에 출품하려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디자인이나 품질, 생산, 품질 관리, 수출 체제 등의 출품 기준을 다 맞

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페인(spain) 등으로부터도 출품자가 늘어 스페이스

를 늘려달라는 신청이 있었으나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며, 중국에만 그런 것

이 아니라고 한다. 



이미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터키의 홈 텍스타일에게 유망한 소비 시장으

로 되어가고 있다. 2008년 8월의 인터 텍스타일 상하이에는 터키의 섬유 수

출 조합의 터키 파빌리온(Turkey Pavilion)을 출품할 예정이다. 일본 시장은 앞

으로 계속 개척해 나가겠는데 어쨌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말하고 있다. 11월

의 저팬 텍스에는 EVTEKS의 트렌드 에어리어(trend area)를 다시 만들어, 터

키의 홈 텍스타일의 실력을 보이고 싶다. 

터키가 자랑하는 홈 텍스타일이 가장 우수한 특징은, 신속한 기획, 생산, 

판매력과 안정된 품질 등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에 정밀

도를 올리는 데에 힘을 썼고, 스피드 업(speed up)에 따른 불량은 거의 해소

되었다. 각사가 모두 5년 단위로 최신 설비로 바꾸고, 품질, 생산성을 비약적

으로 올렸다. 

패션의 중심이 이탈리아라면, 홈 텍스타일에서도 터키가 중심이 되겠다. 

홈 텍스타일의 이탈리아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중국으로부터 출품의 신청이 많아지고 있는데, 금년에도 출품할 수 없었다. 

터키의 섬유 수출 조합은 “중국에게 출품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의 완성도나 생산·판매의 신뢰성 등의 출품 기준에 잘 맞지 않기 때문”이라

고 설명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손꼽히는 거대한 시장으로서 중국으로의 수출

을 늘리고 있다. 2008년 8월에 개최된 인터 텍스타일 상하이에는 터키의 섬

유 수출 조합의 주도로 약 20개사의 터키 파빌리온(Pavilion)을 처음으로 출

품할 예정이다. 또한 EVTEKS 08에서 전번보다도 약 20%나 관람객이 많아진 

러시아에도 판매를 늘리겠다. 



 ◎ 터키 섬유의 브랜드화가 시급한 과제 

EVTEKS 08의 출품자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에 적합하거나 러시아에 적합

한, 이들 전시 상품은 새로운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고급품으로서 수출하고 

있다. 값싼 중국 제품과 구미 시장에서의 셰어 경쟁(share 競爭)은 피하고, 대

기업을 중심으로 고감성(高感性)·고품질(高品質)의 상품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섬유·어패럴과 관련된 수출액은 줄지 않고 있지만, 과거 25년 동안에 10배 

페이스(pace)의 증가를 계속 유지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분명히 수출이 예전

처럼 늘지는 못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하여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섬유·어패럴에 관련된 수출 셰어(share)는 32.7%에

서 15.8%로 반으로 줄었다. 가장 큰 수출 품목의 자리를 2004년부터는 자동

차 관련에게 넘겨주었다. 

터키의 섬유 의류 제품 산업은, 면화로부터 면포, 염색 가공, 기성 제복(旣

成 製服)까지 모두 터키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구미의 저명 브랜드(著名 

brand) OEM도 활발하다. 구주 시장으로의 기성 제복의 수출 기지이며, 생산

의 약 60%를 수출하고 있고, 의류 제품 수출도 세계 6위이고, 홈 텍스타일만

은 세계 4위로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다만 근래 중국이나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뒤를 쫓고 있어 독자적인 브

랜드화(brand化)가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무역청에서는 2004

년부터 ‘투르퀄리티 프로모션(Turquality promotion)’을 시작하였다. 뉴욕이나 

파리, 모스크바(Moskva), 도쿄(東京) 등 세계 각지에서 프로모션 활동을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의류 제품을 선도로 주얼리(jewelry)나 홈 텍스타일 

등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디나/바넷리 텍스타일사(社)는 3년 전부터 중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을 합친 수출 셰어는 약 10% 되는데, “두 나라에의 수출은 연

간 약 40% 증가하여 예상보다도 더 크게 늘고 있다.”고 하며 ‘에니 텍스타

일’사도 중국과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데 연율 20%씩 증가하는 호조를 보

이고 있다. 

엘빈 텍스타일사(社)는 “고가격대(高價格帶) 상품이므로 중국의 영향은 없

다. 경쟁상대(competitor)는 이탈리아뿐이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최근 대학

과의 공동 연구로 태양광으로 오염을 없애는 마(麻) 커튼지 ‘그린 가드(green 

guard)’를 개발하였다. 생지(生地) 값에서 보통보다도 20~30% 비싸게 되는데, 

그래도 팔린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성에서 중국 

제품과 차별화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앙카 텍스타일사(社)와 같이 “중국에는 팔지 않는다.”는 

곳도 있다. 그 이유는 카피(copy)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EVTEKS에서는 프레

스 기자(press 記者)의 사진 촬영도 금지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새로운 수출 

대상으로서 러시아 시장을 깊이 파고 들어가려고 힘을 쏟고 있다. 모스크바 

등 러시아 국내에 판매 거점도 갖고 있다. 

 ◎ 일본 상대 상품 개발로 일본 시장 끈질기게 파고 들어가 

일본은 터키에게 구미 수준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

데 터키의 섬유 의류 제품 수출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에는 0.2%에 불과한데, 구미 연합(歐美 聯合 : EU)으로의 수출은 

65.5%, 미국으로의 수출은 8.2%였으므로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한동안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하며 마지못해 웃었다. 



불카이사(社)는 ‘데몰’ 커튼 컬렉션(collection)을 세계 40개국으로 수출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데몰이라고만 하여도 평균 가격보다도 10% 높게 팔

린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으로의 수출은 제로(zero)이다. “체념하지는 않았지

만, 일본으로의 진출은 최후가 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 

속에는 조리있게 점차로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도 있다. 브로데리 

나린사(社)는 15년 전부터 중고급 제품의 커튼감으로 일본 시장을 개척하여, 

지금은 전체 수출의 10~15%로 늘렸다. 그리고 “일본 시장은 크기는 하나 매

우 보수적이다. 색보다는 디자인이 더 돋보이는 심플한 것이 받아들여진다.”

고 특수성을 지적하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일본으로 수출을 시작한 에니 텍스타일은 2000년부터 일

본 인테리어 패브릭스(Interior Fabrics) 협회 주최로 저팬 텍스(Japan-Tex)에 출

품하고 점차로 수출을 확대해왔다. 에니 텍스타일은 “일본의 니즈(needs)를 

이해하고 있어, 일본에 알맞은 상품 개발은 어렵지 않으나, 일본과는 상당히 

멀다는 것과 일본의 재고 스페이스(在庫 space)가 매우 좁다는 것이 문제”라

고 말하고 있다. 창고가 좁아서 2주마다 상품을 발송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한 똑같은 무늬를 여러 회사에 팔지 않으며, 끈질기게 상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고 한다. 

엘빈 텍스타일은 나라별 수출 대상의 랭킹(ranking)에서 일본이 10년 이래 

변함없이 10~20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내 디자이너 6명 중에 

한 사람이 일본인이며, 일본 시장에 알맞은 디자인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뻬루카사(社)는 일본으로의 수출 비율이 5% 정도인데, 홍엽(紅葉) 등의 일본

을 의식한 디자인으로 수출을 늘리려 하고 있다. 

앙카 텍스타일도 그동안 러시아 시장을 열심히 개척해 왔는데, 2008년부터



는 화초의 프린트나 내추럴한 색의 사용, 폴리에스터 상품군을 충실하게 만

드는 등, 일본 시장을 의식한 컬렉션을 충실하게 만들었다. 

이 전시회를 관람한 일본의 모마사 레이스(lace) 공업은 “구미로의 고가격

대 상품이 많아졌는데, 가격, 품질 모두 일본 시장에 알맞은 상품을 많이 만

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사는 터키에서 커튼용 얇은 직물을 생산하

고 있다. 자사의 라셀 레이스(raschel lace)와 터키의 텍스타일과를 짜 맞추어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일본인 바이어로부터 “출품자가 공개하고 있는 트

렌드 상품은 원 랭크(one rank) 위로 제안하여, 평균 단가가 오른 느낌을 준다. 

중국 제품과의 차별화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라는 말도 들었다. 생지(生地) 

값이 2달러 이상 오른 것 같다.  


